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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추 한 알 속을 드려다 보셨나요?>

”최근 접한 책 중에 <기다림의 미학>이란 책이 있습니다.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하가고 있는 오늘, 마
치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뒤쳐지는 것 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일 겁니
다. 그러다 보니 마음은 더더욱 급해지고 이로인해 잦은 실수가 반복되면서 결국은 더 뒤쳐지는 결과를
가져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문득 들었더 생각은 “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내가 우리가 꼭 익숙해
져야 하는 것인가?” <위안>이란 책을 쓴 정승호 시인이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넵니다. 

“느림은 게으름이 아니고 빠름은 부지런함이 아니다. 느림은 여유요. 안식이요. 성찰이요, 평화이며 빠름
은 불안이자 위기이며, 오만이자 이기이며, 무한경쟁이다. 땅 속에 있는 금을 캐내 닦지 않으면 금이 없
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 내 마음속에 있는 서정의 창을 열고 닦지 않으면 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.”

흔히 산을 오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, 정상을 목표로 쉼 없이 계속 오르는 사람과 조금 느리긴
하지만 천천히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며 쉬엄쉬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.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지만
느림 그 자체가 게으름이 아닌 다음에야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. 

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무엇인가를 해도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.
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, 잘 한다는 주변의 평가가 늘 있어왔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
야기도 있습니다.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약은 한번 만 먹으면 후덜덜 거리면서라도 빨리 낳는 약이라
고 합니다. 그만큼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. 비타민도 보통은 24시간을 주기
로 섭취를 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6시간 마다 섭취를 해서 과다복용으로 인해 몸에 부정적인 영향
을 미친다고 합니다. 감기약도 일본 약 경우에는 화통하게 듣지 않는데, 한국사람들은 먹고 나면 거의
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한 약을 먹습니다. 정신이 오락가락 해도 한방에 끝내는 약을 선호합니다.
침도 마찬가지 입니다. 중국침도, 일본침도 유명한데, 그 중에서 조선침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기
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조선침을 맞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
요.^^* 

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수련회나 단기선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
180도 뒤짚어지는 역사를 기대하곤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! 이렇게 단숨에 180도 뒤짚어 지는 것은 붕
어빵과 부침개 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한 방에! 빨리빨리!를 선호하곤 합니다.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마
다 다르지 않습니까? 어떤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더 기다려주어야할 자녀가 있습니다. 한 배 속
에서 똑같이 나왔어도 아이들마다 다릅니다. 그렇다고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에게 “왜 그렇게 빨리 못
해?’라고 윽박지른다면 부모로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

저도 성격이 참 급한 사람입니다.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. 계
획한 대로 일들이 척척 진행되지 않으면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함께 일하
는 분들에게 언짢은 감정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닳은 것은 모든 사람이
다 저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. 각자가 살아온 삶의 양태가 다른 이들을 내 삶의 양태와 기준에 맞추라고
강요하는 것은 철저한 폭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
생각, 그리고 그 사람의 추억과 감정 등 마치 지구 전체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한 시인의 고백
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. 

<대추 한 알>이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. “저게 저절로 붉어질리는 없다. 저 안에 태풍 몇 개, 저
안에 천둥 몇 개, 저 안에 벼락 몇 개,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리는 없다.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, 저
안에 땡볕 두 어달, 저 안에 초승달 몇 낱”  같이 기다리십시다.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때까지 기다
리십시다. 그리고 마침내 주 품에 거할 때 기다림의 끝이 붉은 대추 한 알과 같이 복음의 열매로 맺어질
그 아름다운 기쁨을 기다리십시다. 

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

임무영 담임목사의 고요한 아침의 편지



예배인도: 임무영 담임목사

사도신경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다같이
여는 찬양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브릿지 찬양팀

교회소식(영상)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미디어팀

대표기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1부) P.Ahyuwan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2부) 김정미 집사 

평화의 인사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다같이
성경봉독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임무영 목사

시편 42편 1-5절
(Psalm 42:1-5)

설교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임무영 목사

 "영적침체를 벗어나는 원리"
 (How can we overcome spiritual depression?)

설교 후 찬양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다같이
“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“
(As the deer panteth for the water)

*축 도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임무영 목사

*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*
(* Please stand up if available)

2023 표어: "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교회"

1. 환영: 시카고 브릿지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
              예배 후 정성껏  준비된 식사와 함께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. 
2. 공지사항
  a. 2023년도 10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(교회 정문  비치)
  b. 2023년도 10월달 생명의 삶 Pick up (문의: 전성민)
  c.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(매달 3, 4주일)
  d.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이용: www.chicagobridgechurch.org
  e. 브릿지 교회 인스타그램(instagram) 오픈: ID (chicagobridgechurch) 
   f.  온라인 헌금 안내: Zelle 이용(Chase) , 수신 이메일: Thebridgechurch.chicago@gmail.com) 
3. 예배및 훈련
  a. 토요 새벽예배: 10/21(토) 6am 민수기 강해 2/ 현장 & Zoom / 1부예배: 10:30am (소예배실) 
4. 예배시 헌금시간 변경안내 
  a. 변경 전: 예배시간 중 헌금 / 변경 후: 예배실 들어오실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오시길 바랍니다.
  b. 적용일: 9월 첫 주일부터 (9/3주일부터)
5.  2023 후반기 말씀묵상훈련 여섯번째 시간(저녁반)
  a. 일시: 10/18(수) 7:30pm / 장소: Zoom 
  b. 내용: 요한계시록 / 강사: 임무영 담임목사
6. 2023 후반기 말씀묵상훈련 여섯번째 시간(오전반)
  a. 일시: 10/18(수) 9:30am / 장소:현장 & Zoom
  b. 내용: 에배소서  / 강사: 임무영 담임목사 
7. 11월 운영위원 모임
  a. 일시: 10/26(목) 6pm / 장소: 박지웅 집사 가정 
8. 브릿지 소그룹 모임 사진제출 안내
  a.기간: 10/31(화)까지 / 내용: 교회 웹사이트 업데이트 준비
9. Noah's Ark "Let Your Light Shine"
  a. 일시: 10/31(화) 5pm-7pm / 장소: 교회 본당 및 Fellowship Hall / 주관: 차세대팀
      *차세대 행사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도네이션(Box 이용)을 기다립니다. 
10. 헌혈(Blood Donation) 합니다. 
  a. 일시: 10/29(주일) 8am-1pm / 장소: 교회 앞 주차장 (sign up 요망)
11. 시카고 브릿지 교회 운영지침(Operation Guideline)준비팀 구성안내
  a. 모집기간: 오늘까지 / 지원자는 준비팀장에게 연락요망 / 운영지침 준비팀장: 박지웅 집사 
12. 시카고 브릿지 교회 소개 브로셔 배포: 개인 / 사업체 픽업 준비 (영문/한글)
13. 2023년도 장학생 모집 (신청마감: 11/5 주일까지)
      *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.
14. 예배 및 봉사위원
  a. 이번 주일 친교: 전성민 / 다음 주: 손유기, 김지영, 김광현, 이혜정 
  b. 다음 주 기도: 1부: 이은신 / 2부: 김묘신  / 10월 안내 위원: 안성민, 이창훈
 c.이번주  차세대  봉사위원 :박지웅 (유치부 )  /  다음주 :정유진 (유아부 ) ,  이복희 ,이종희 (유치부 )  
15. 지난 주 출석: 어른(77), 다음세대(29), 방문(7) / 합계: 106명 

<브릿지 소모임 질문>

1.살아오면서 “참 많이 지쳤었다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세요.

2  영적침체를 극복하고 다시금 신앙의 자리에 선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함께 나눠보세요.


